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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행을 행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고통을 인내한 총명한 나로빠
행운아인 그대, 이처럼 유념할지어다.
마하무드라는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공을 누가 누구에게 보여 주겠는가?
그와 같이 자성의 마하무드라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꾸밈없는 본연의 그 자리에서 쉬어라.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짐에 의심이 없도다.
비유하자면, 허공 가운데를 응시하면 보는 것이 멈추듯이, 그와 같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본다면 망념 덩어리는 사라지고 위 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안개 구름이 허공에 가득 차서 어디로 가지도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지도 않듯이, 그와 같이 그대 마음에서 일어난 망념 덩어리로 자신의 마음을 봄으로써 망념의 파도를 맑힌다네.
비유하자면, 허공의 자성은 색과 형상이 없고 희고 검게 물들거나 변하지도 않듯이, 그와 같이 자심의 핵심은 색과 형상을 뛰어 넘고 선악과 좋고 나쁜 특성에 물들지 않는다네.
비유하자면, 밝고 청명한 태양의 핵심을 천겁 동안 묵은 어두움이 가리지 못하듯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핵심은 정광명인데 다생겁의 윤회가 가리지 못한다네.
비유하자면, 텅빈 허공이라 말하지만, 허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그와 같이 자심의 정광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립되고 언어로 갖다 붙일 자리가 아니라네.
그처럼 마음의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고, 만법이 그것에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네.
몸으로 행하는 행을 온전히 놓고, 본래 마음 자리에 편안히 머물러라.
말하지 말라. 말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아무 생각도 떠올리지 말고, 침묵하는 만법을 보라. 몸은 핵심이 없어 텅 빈 대나무 둥치와 같다. 마음은 허공 한 가운데처럼 사유의 경계를 벗어난다. 그 상태를 버리지도 취하지도 말고 놓아 두고 쉬어라.
마음 붙일 자리 없으면 이것이 마하무드라이다.
그것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위 없는 보리를 얻는다.
입으로 만트라를 염송하고 반야부와 율장, 경장부 등의 소의경전과 교의로써 정광명 마하무라를 볼 수 없다.
탐심이 올라 오면 정광명을 볼 수 없도록 가려 버린다. 분별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서언을 지키는 것은 본 뜻에서 멀어진다.
생각으로 짓지 말고 모든 탐심을 여의고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짐은 물거품과 같다. 머물지 않고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본 뜻을 여의지 않으면 서언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네.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극단에 머무르지 않으면 경장의 모든 법을 남김없이 보게 되리. 이 의미에 안주하면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리. 이 뜻에서 평등히 주하면 모든 악행과 장애를 태우리라. 이를 ‘가르침의 등불’ 이라 말하네.
이런 뜻에 관심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윤회의 강물에 휩쓸려 가리라. 악도의 고통이 다함 없으리. 가련한 어리석은 자여, 다함 없는 고통에서 벗어 나려는 자, 현명한 스승을 의지하라. 가피가 그대 마음 속에 들어 오면 그대의 마음은 해탈하리라.
슬프다! 윤회의 법은 의미 없는 고통의 원인. 그대가 행한 (세속)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의미 있는 핵심을 보라.
일체의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것이 견해의 왕이다. 산란심 없음이 명상의 왕이다. 애씀이 없음은 행위의 왕이다. 바램과 근심이 없으면 과보가 현전하리.
경계의 대상을 벗어나면 마음의 자성이 선명하고, 가야 할 길이 없으면 부처의 길에 도달함이라. 익숙한 경계에 익어지지 않으면 최상을 얻음이라.
슬프다! 세속의 법을 잘 살피라. 항상하지 못함이니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도다.
꿈과 허깨비는 실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비애를 일으키고 세속의 행위를 버리라. 윤회의 경계에 모든 집착과 분노를 끊어라. 숲이나 산중 토굴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라. 명상할 것 없는 상태에 머물러라.
얻을 것 없음을 얻음은 마하무드라를 얻는 것. 비유컨데 나무 둥치에서 난 가지와 잎이 나무 둥치를 자르면 수 십 만 가지가 말라 버리듯이, 마음의 근원 뿌리를 자르면, 윤회의 잎이 말라 버리네. 비유컨데, 천겁을 묵힌 어둠일지라도, 단 하나의 등불이 모든 어둠을 몰아 내는 것과 같이, 자심의 한 순간의 정광명은 수 겁을 쌓은 무명의 악업과 장애를 없앤다네.
슬프다! 마음 작용으로써 마음을 벗어난 의미를 볼 수 없고, 만들어진 법으로써 행함이 없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네. 마음을 뛰어 넘는 행함이 없는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자심의 뿌리를 끊고 오롯한 알아차림으로 머물러라. 망념으로 더럽혀진 물을 맑혀라. 현상을 차단(遮)하거나 성립(入)시키지 말고 그대로 두라.
취사(取捨)함이 없으면 현상과 실재 마하무드라로 벗어난다. 오만과 아집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함이 없는 핵심에 주하라. 현상은 스스로 나투고 분별심의 법은 없어지게 하라.
극단에서 온전히 벗어남이 견해의 수승한 왕이다.
끝 없이 깊고 넓음은 명상의 수승한 왕.
극단을 부수고 편견을 없앰은 행위의 수승한 왕.
바램 없이 스스로 주함은 과보의 수승한 왕.
업은 맨 처음, 깊은 골짜기의 물과 같고, 중간엔 갠지즈 강처럼 천천히 흐르고 마지막에 물은 어머니와 아들처럼 만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 본연 자리에 주하지 못하면 바람의 핵심을 붙잡고 정념을 흘려 보내 버린다. 응시하고 마음을 붙들어 매는 다양함으로써 정념이 본래 자리에 주할 때까지 노력하라.
까르마무드라를 수행하면 락공지혜가 떠오르고, 방편과 지혜의 가피 속에서 입정에 들고, 천천히 내리고 소용돌이 치고, 돌이키고 거두어라. 그것의 자리에 이끌고 몸을 충족시켜라.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락공지혜가 떠오르리. 백발 없이 장수하고 달처럼 차오르리. 선명하고 빛나고 사자처럼 강건하리. 공통의 성취를 속히 얻고, 수승한 성취에 힘쓸 것이다.
이 마하무드라의 핵심의 가르침, 행운아의 마음 속에 간직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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